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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근관치료의 목표는 감염된 치수조직과 세균을 제거하여 염증을 해소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약 100여년 동
안 차아염소산나트륨(NaOCl)이 근관세척액으로 사용됐지만, 기구 즉 파일이 닿지 않는 미세근관까지는 완
벽한 소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중 하나로 수중방전 플라즈마가 주목
받고 있다. 이 기술은 근관 내 고주파 교류전류 방전을 통해 생성된 방전열로 근관 내 유기조직을 수축시
키고, 근관 내 수분을 활성 라디칼로 변환시켜 강력한 산화작용을 유도함으로써 미세근관까지 멸균이 가능
하다. 본 연구는 수중플라즈마를 이용한 근관치료의 임상적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2024년 8월부터 12월까지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치과보존과에서 근관치료가 필요한 30명의 환자를 대상으
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는 2024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산 의료기기 사용자평가 지원을 받았고, IRB 
승인을 거쳐 모든 환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았다. 치료는 수중플라즈마를 적용한 시험군과 NaOCl을 사용
한 대조군으로 무작위로 배정되었으며, 표준화된 프로토콜에 따라 시행되었다. 치료 전과 치료 직후, 2개
월 후, 4개월 후에 치근단방사선사진을 촬영하고 통증자가척도(VAS), 치아동요도, 치주낭 깊이를 평가했
다. 두 명의 영상치의학전문의가 PAI(Periapical Index )로 방사선사진을 판독했으며, 데이터는 통계적으
로 분석되었다.
결과:
시험군과 대조군 간 발수 및 효율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수중플라즈마 기
술은 뛰어난 지혈 효과로 1회 치료가 가능하였고, 근관 확장을 최소화하여 치료 시간 단축과 치아 구조 
보존에 유리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장치에 내장된 임피던스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주변 조직 손상 방지가 
가능함이 확인되었다.  
결론: 
수중플라즈마 기술은 근관치료에 있어서 임상적으로 안정적이며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기존의 NaOCl 기반 치료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환자의 치료 부담을 줄이며, 임상 효율성
을 높이는 혁신적 접근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향후 추가적인 임상 데이터와 장기 추적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임상 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는 수중플
라즈마 근관치료가 근관치료에 있어서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제시한 중요한 시도
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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